
채널A 예능프로그램 ‘나만 믿고 따라와, 도시어
부’가 1일 100회를 맞는다. 진행자인 연기자 이덕
화와 방송인 이경규·장도연의 특별한 낚시사랑이
시청자를 자극하면서 꾸준히 인기를 얻은 결과다.
‘도시어부’는 방송가에 낚시 열풍을 일으킨 기폭제
가 됐고, 중장년 세대의 취미로 각인된 낚시를
2030세대까지 즐기게 만들었다.

1일 밤 9시50분 방송하는 100회 특집은 1월 출
연해 화제가 된 연기자 김새론과 이종격투기선수
추성훈이 다시 나와 진행자들과 만난다. 이들은
‘낚시 명소’로 통하는 전남 완도를 찾아 100회를 자
축한다.

뀫이덕화·이경규·장도연의 ‘완벽 호흡’
‘도시어부’의 장시원 PD는 7월31일 “날씨의 영

향을 많이 받는 야외 촬영 프로그램인데 그간 한

번의 결방 없이 왔다는 사실이 뿌듯하다”고 밝혔
다. 장 PD는 그 비결로 “출연진과 제작진의 팀워
크”를 꼽았다. 끈끈한 동료애로 바다 위에서 진행
하는 고된 촬영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말이다.

이덕화를 비롯한 진행자들의 활약도 지금의 ‘도
시어부’를 있게 했다. 이들은 각종 활동으로 바쁜
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지방 촬영을 이어갔다. 낚시
를 향한 각별한 애정의 힘이다. 하재근 대중문화
평론가는 7월31일 “오랜 방송 경력을 가진 이덕화,
이경규가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낚시의 현장에서

안정적인 재미를 이끌어냈다”고 분석했다.

뀫숨어있던 ‘연예계 낚시꾼’ 총 출동
‘도시어부’에는 연기자 장혁, 김래원 등 연예계에

서 소문난 낚시 고수가 총 출동했다. 예능프로그램
에서 보기 드문 배우들의 등장은 곧바로 화제가 됐
다. 그 예로 김래원이 처음 등장한 6월20일 방송은
편성 이동으로 기존보다 한 시간 앞당겨 시작했음
에도 4.5%(닐슨코리아)의높은시청률을기록했다.

톱스타들의 섭외가 가능했던 이유는 오로지 낚
시에 집중한 기획 덕분이다. 별다른 예능 감각을
요구하지 않고 낚시하는 과정만 담백하게 담아 실
제 낚시 애호가의 호평은 물론 이에 호감을 갖는
시청자의 흥미까지 자극했다. 또한 ‘도시어부’는
어종별 낚시법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소개한다.
덕분에 낚시 마니아들 사이에서 “초보들이 교재로
삼을 만 하다”는 입소문도 났다.

하재근 평론가는 이에 “낚시 인구가 빠르게 증
가하는 상황과 ‘도시어부’의 소재 선택이 잘 맞물
렸다”며 “낚시와 함께 ‘먹방’ 등 여러 예능 요소가
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것도 다양한 연령층에 고르
게 인기를 얻게 된 이유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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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재미도 인기도 업↑’ 이덕화, 장도연, 이경규(왼쪽부터)가 출연하는 채널A 대표 예능프로그램 ‘나만 믿고 따라와, 도시어부’가 1일 100회를 맞는다. 이들은 낚시가 대중의 관심을 얻는데 가장 큰 역할
을 했다. 사진제공｜채널A

낚시붐 업고 리얼리티 국민예능 우뚝
숨어있던 연예인 낚시고수들 총출동
100회맞아김새론·추성훈 꺋완도결의꺍
하재근 평론가 꺎소재+예능감이 비결꺏

꺎나만믿고따라와꺏
전국민이 되는그날까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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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제작 꺋호텔델루나꺍아이유의무한매력 ▶11면
양현종

나란히 131승,양보없는 꺋현의혈투꺍 ▶4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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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브리티시오픈…고진영 3관왕도전 ▶3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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